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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
의결함

2. 제안 이유  

◦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18)｣을 그간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립 경위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미사일 지침 

종료(‘21.5월)를 통해 우주발사체 개발의 자율성 확보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

성명 서명(‘21.5월) 등에 따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및 구체화

◦ (사업 계획 수정) 일부 사업의 코로나 19 영향 등에 따른 일정 조정

나. 주요 내용

◦ (고체연료 활용) 미사일지침 종료를 반영,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 마련

- 국내에 축적된 고체 추진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 소형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 다양한 민간 발사체 기업들의 발사체 시장 진입 유도 및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 구축

- 발사체 탑재 성능 향상을 통한 실효성있는 우주탐사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상단에 적용할 킥모터 개발 검토(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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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PNT(위치·항법·시각) 정보 인프라 마련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상세계획 수립

◦ (주요 사업 계획 일정 조정) 코로나 19 영향 등에 따른 일부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사업 발사 일정 조정*

*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일부 위성 발사 일정 조정

4. 향후 계획

◦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기술 고도화, 우주자산을 활용한 공공수요 

대응,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제4차 우주

개발진흥 기본계획(’22~’26)｣ 기획 착수(’21.下~)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2021. 6.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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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개요

◇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고체연료 발사체·발사장 개발 계획 마련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주요 사업 추진계획 명확화

◇ 위성, 달탐사 등 주요 우주개발사업의 일정 조정 

□ ｢미사일지침｣ 종료* 반영

ㅇ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다각화하고 민간의 우주

발사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계획 마련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종료(’21.5월)되어 민간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 우주발사체 개발의 자율성 확보

ㅇ 민관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연료 활용 

방안 강구

□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에 따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상세계획 수립

ㅇ 한-미 정상회담 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과 GPS와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합의(’21.5월)

ㅇ 길 찾기부터 코로나 19 대응까지 자율주행차‧드론‧지역기반서비스 

등과 관련된 PNT* 정보 수요 및 서비스 시장**이 확장 추세

*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

** 세계 위성항법시장 : (’19)196조원→(’29)424조원(EU GNSS Market Report, ’19)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PNT 정보 인프라 마련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상세계획 수립

□ 주요 우주개발 사업 계획 일정 조정

ㅇ 일부 위성, 우주탐사 사업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정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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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1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발사장 개발

 ◇ 미사일지침 종료(‘21.5월)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전략1.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에 추가

※ ‘전략 1.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목차 변경
- (기존) 1-1.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1-2.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
- (추가) 1-4.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발사장 개발

□ 소형발사체(고체) 개발

ㅇ 국내에 축적된 고체 추진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에서 고체 기반의

소형발사체 제작‧발사(’24년)

- 안보 수요 초소형 정찰 위성 등의 발사 수요 충족

※ 한국형발사체 플랫폼을 연계한 액체 소형발사체 선행연구(항우연, ’20～’23) 지속

< 우주발사체 추진 로드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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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발사 인프라 구축

ㅇ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소형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여 우주 산업 역량 제고(’21~)

※ 발사장 운영에 필수적인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나로우주

센터 內에 발사장 설치

-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 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 확장

※ 민간에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범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1단계)’21～’24→(2단계)’25～’30)로 확장

- 새로운 발사대를 지향하여 발사 임무를 지원 할 수 있는 신규 

레인지시스템을 구축

※ 기존 한국형발사체에 사용되는 레인지시스템은 한국형발사체 발사대(발사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소형발사체 발사대 위치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려움

□ 고체연료를 활용한 한국형발사체 임무 다변화

ㅇ 개량형 한국형발사체의 상단에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를 

추가하여 투입 성능 향상 추진(’25~,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기획)

* 발사체 탑재성능 향상을 통해 달탐사선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발사체 탑재

성능 다변화도 가능

< 우주탐사를 위한 4단 KM 개발 사업 개요(안) >

o (배경) 우주탐사(달탐사선 등) 임무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 보다 무거운 무게의 우주탐사선 발사 역량이 요구

o (개발목표)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하여 고중량의

달탐사선을 LEO(지구저궤도)에 투입한 후 고체킥모터

(KM, Kick Motor)를 이용하여 LTO(달전이궤도) 투입 <4단 KM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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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 성명 서명을  
반영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전략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에 반영

※ ‘전략 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4-2. KPS 구축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의 내용을 아래로 변경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ㅇ 사전기획연구(’18~’19), 다부처 기획협의회(’20.3.~) 운영 등을 통해,
KPS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0.8.)

- (기본 방향)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의 개발·구축을 추진

- (주요 서비스(안)) ①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② SBAS 서비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③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④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⑤ 탐색구조 서비스 등

- (참여부처)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수요부처 등

ㅇ ’21년 상반기까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추진

* 추진 일정(안) : 예타 완료(～’21년 상반기) →사업 착수(’22) → 위성 1호기
발사(’27) → 시범서비스(’34) → 위성배치 완료(’35)

ㅇ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

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

< KPS 위성 배치(안) > < KPS 위성 형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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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일정 조정

 ◇ 발사체, 우주탐사 등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난제 해소, 
코로나 19 등에 의한 위성 발사 일정 변경 사항 반영

※ (발사체) 1차 발사 : ’21.2월→10월, 2차 발사 : ’21.10월→’22.5월
(위성) 다목적6호 : ’20→’22년, 다목적7호 : ’21→’22년,

차세대중형 2호 : ’20→’22년
(달탐사) 중량 : 550kg→678kg, 전이궤도 : 3.5위상전이→BLT(=WSB)궤도

사업기간 : ’20.12월→’22.7월

□ 주요 우주사업 일정 조정

ㅇ (발사체) 독자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지연 요소를 반영

하여 한국형발사체의 두차례 본발사일정 조정*(’20.12월, 우주위)

* 1차 발사 : ’21.2월→10월, 2차 발사 : ’21.10월→’22.5월

※ 1단부 조립복잡성으로 인한 조립 지연, 단간 조립 일정 기간 증가, 발사 전

기체 건전성 확인을 위한 WDR(Wet Dress Rehearsal) 수행 등을 반영

- 현재 변경된 일정에 따라 정상 개발 중으로 1단부 QM 연소시험 

성공(’21.4월)으로 단별 개발은 마무리되었으며, FM 총조립 준비 중

ㅇ (위성)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탑재체 제작사의 개발일정 지연 

등으로 일부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발사일정 조정

* (다목적6호, ’20→’22년) 해외(獨) 제작 SAR 탑재체 주요 구성품(안테나) 개발 지연

(다목적7호, ’21→’22년) 탑재체 주요 부분품(주반사경(佛), 초점면유닛(獨),

적외선검출기(獨)) 제작 지연

** (차세대 1호, ’19→’21년, 발사 완료) 코로나 19로 인한 발사용역 일정 지연

(차세대 2호, ’20→’22년) 1호 개발 지연에 따라 1,2호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경시험

설비 사용제한으로 2호 개발도 순차적 지연

ㅇ (우주탐사) 국내 최초 우주탐사선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난제 

해소를 위해 중량목표, 사업기간 등 조정*(’19.9월 우주실무위, ’20.3월 사업추진위)

* (중량) 550kg→678kg, (전이궤도) 3.5위상전이→BLT궤도, (사업기간) ’20.12월→’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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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21.6월)

발
사
체

ㅇ한국형발사체 본발사(2회): ’21년(2회) ㅇ한국형발사체본발사(2회): ’21년(1회), ’22년(1회)

<신규, 고체연료>

ㅇ고체 소형발사체 개발(’21~)

-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용 고체발사체 개발

ㅇ고체 킥모터 개발(’25~’30)

- 필요시우주탐사역량강화를위한고체모터개발

<신규, 발사장>
ㅇ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21~)

- 나로우주센터 內 추가 발사장 구축

위
성
개
발

ㅇ위성발사 일정 변경

ㅇ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발사일정 조정

- 차세대중형위성, 다목적실용위성등발사일정조정

※차중2호(’20년→’22년), 다목적6호(’20년→’22년) 등

우
주
탐
사

ㅇ주요 우주탐사 사업 일정 변경

- (1단계) 달궤도선(’20)

- (2단계) 달착륙선(’30년 이전)

- (3단계) 소행성 귀환선(’35)

ㅇ주요 우주탐사 사업 일정 변경

- (1단계) 달궤도선(’22)

- (2단계) 달착륙선(좌동)

- (3단계) 소행성 귀환선(좌동)

위
성
항
법

ㅇ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일정 구체화

- 선행기획(’18) → 구축전략 수립(～’19)

→ 지상시험장 구축(’23) → 탑재체

기술개발(’24) → 검증용 위성·지상국

개발(’28) → 구축 완료(’34)

ㅇ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일정 구체화

- 선행기획(’18) → 구축전략 수립(～’19)

→ 예비타당성조사(’20～’21) → 사업

착수(’22) → 위성 1호기 발사(’27) →

시범서비스(’34) → 구축 완료(’35)



붙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 

2021.  6.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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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 배경
1  수립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수립 이력 > 

◇ (1996.04)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1996~2015)
※ 수정․보완 이력: (1차) ’98.11, (2차) ’00.12, (3차) ’05.5

◇ (2005.05) ｢우주개발 진흥법｣ 제정

◇ (2007.06)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07~2016)

◇ (2011.12)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2~2016)

◇ (2013.11)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
※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보완

◇ (2018.12)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8~2022)

◦ 미사일지침 개정 등 그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2)｣을 재검토

- 그간의 실적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 수정

2  수립범위

◦ 우주개발 정책 목표‧방향

◦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전략

◦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확충, 전문인력 양성, 투자계획, 국제협력

◦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결과 활용 등 



Ⅱ. 성과와 한계 
1  우주개발 투자 현황

◦ (절대 규모) ’93년부터 위성중심의 투자를 시작, ’01년부터는 발사체에

실질적으로 투자(’13년부터 집중) 이후, 절대규모는 증가 추세

- 위성개발, 한국형발사체 사업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

달탐사 사업 착수에 따라 우주탐사 분야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

※ ‘21년 분야별 투자비율: (위성) 52%, (발사체) 31%, (탐사) 9%, (기타) 8%

< 우주개발 예산의 연도별 투자분야 비율 추이 >

◦ (상대 규모) 정부 R&D예산 총액 대비 우주개발 예산 비율은 대략 

1.5%~3.5%선에서 발사체 예산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반복

- 선진국 대비 투자규모(’20)는 미국의 2%, 일본의 22%, 인도의 35% 수준에 불과

※ ’20년 국가R&D 중 대비 우주개발 예산비율(%): (한) 3.2%, (미) 35.6% (일) 8.7%(’18)

<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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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개발 분야 측면 

□ 우주발사체 분야  

◦ (성과) ’90년대 과학로켓을 시작으로 ’0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확대

하여 실용위성급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추진 단계까지 발전

- 시스템‧서브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등의 단계별 기술 검증을 

통해 발사체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적 성과 달성

- 누리호 1단 75t급 엔진 4개 클러스터링(300t급) 3차 연소시험* 성공

 * 1차 연소시험(’21년 1월 28일), 2차 연소시험(’21년 2월 25일), 3차 연소시험(’21년 3월 25일)

<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 현황 >

◦ (한계) 독자기술로 최초 시도하는 개발과정에서의 기술문제 발생*,

초기 예산투입 지연** 등으로 개발기간 단축에는 실패

 * 연소기 연소불안정 현상(’14.10 발생, ’16.2 해결) 및 추진제탱크 제작 불량(’15.8

발생, ’16.7 해결)의 해결을 위해 계획 대비 개발기간 추가 소요

** 나로호 성공 이후(’13.1)에야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본격적 예산 투입

- 발사체 개발에만 집중하여 개발 이후의 국내‧외 위성 동향을 고려한 

구체적 활용, 성능개량, 발사서비스 단계의 로드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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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발사체 예산 추이 >

□ 위성개발 분야

◦ (성과) 선진국 대비 늦은 착수(’90년대부터 우주개발에 투자 시작)와 낮은 

예산에도 불구, 위성 분야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확보

※ 정부R&D 대비우주개발예산(’20): (한국) 3.2%, (일본) 8.7%(’18), (미국) 35.6%, (러시아) 11.5%(’18)

- 국가수요의 사업단위로 계획‧추진되어 다목적실용 3A‧6‧7호, 정지궤도

2A‧2B호, 차세대중형 1호, 차세대소형 1호 등 다양한 위성 개발 

 ※ (다목적실용) 정밀광학등을활용한정밀감시목적, (차세대중형) 다양한공공광역관측목적,

(차세대소형) 우주핵심기술검증목적, (정지궤도) 기상예보서비스및해양/환경감시목적

< 우리나라 위성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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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고해상도 중적외선 센서 탑재 위성인 다목적 3A호를 

통해 정밀광학위성 설계기술 100%, 주요 구성품 67% 국산화 달성

< 다목적 실용위성의 기술 국산화 추이 >

구분 1호 (’99) 2호 (’06) 3호 (’12) 3A호 (’15) 5호 (’13) 6호 (’22)

위성체설계 해외기술습득 91% 100% 100% 100% 100%

탑재체설계 해외기술습득 해외기술습득 96% 98% 25% 83

위성체부품 해외구매 65% 64% 67% 62% 65%

탑재체부품 해외구매 해외기술습득 65% 67% 해외기술습득 41%

◦ (한계) 공공수요 충족을 위해 특정 시한까지 위성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체계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 지속

 * 추력기 밸브, 자이로, 태양전지 배열기, 레이더 안테나 등

- 국가 주요정보 획득 등을 위한 중장기 위성 구축‧운영 전략이 부재

- 실용위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미진한 상황에서 수출통제 등 관련 

국제규정 따라 실용위성 자력발사는 어려운 상황

- 기존 위성개발 시리즈는 광학, SAR, 적외선 등 위성 탑재체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위성 개발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

□ 위성활용 분야

◦ (성과) 고성능 광학‧레이더‧중적외선 영상과 해양‧기상 관측정보 등 

다양한 위성정보 확보‧제공으로 공공‧상용 활용 확대

- 고해상 저궤도위성(광학 0.55m~0.7m, 적외선 5.5m, 레이더 1m), 정지궤도

위성(해양‧기상) 운영으로 24시간 한반도 관측정보 획득

- 위성영상 제공(국내공공배포(누적, 장): (’13) 33,718 ⇨ (’16) 85,399 ⇨ (’20) 222,555

으로 지도제작, 국토‧자원관리, 해양‧기상 관측, 재난통신‧UHD방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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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위성활용 추이 >

◦ (한계) 위성개발·활용 연계 미흡, 위성정보 활용 규제, 활용기술 개발‧

확보 부족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

- 다목적실용위성(좁은 관측 폭)으로 정밀 감시부터 해양, 기상, 지구관측

까지 지원하고 있어 광역 관측이 필요한 분야의 공공수요 대응에 한계

※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 2호, 3호, 3A호 3개의 위성의 남는 가용범위로 최대한

영상을 확보해도 한반도 지역의 모자이크영상 취득률 상한선은 70%에 불과

- 위성정보 보급‧활용 기준 등에 국제기준 대비 높은 규제 적용

※ 미국(해상도 0.25m이하 배포 제한) vs 한국(해상도 4m이하 배포 제한 등)

- 위성정보 처리‧활용‧분석 기술과 적기 활용지원 체계 미 확립

□ 우주탐사 분야

◦ (성과) 미국 NASA와 국제협력 기반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착수로 

우리나라의 미개척 분야인 우주탐사 분야의 기틀 마련

※ 시험용 달궤도선 과학탑재체 선정/개발착수(’16.4) → 시스템 기본설계(’16.12) →

항우연-NASA 이행약정 협약 체결(’16.12) → 시스템 예비설계(’17.9)

- 우주탐사 기구‧협의체*의 국제동향 모니터링 차원의 활동 수행

* LPSC (Lunar & Planetary Science Conference), COSPAR (Committee on Space Resear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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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탐사임무의 최종과 단계별 목표와 국내 역량 고려 등이 다소 

부족한 달탐사 사업을 기획‧추진

- 기술역량, 개발일정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1‧2단계 달탐사 사업일정

단축(1단계: ’20년 → ’18년, 2단계: ’25년 → ’20년)으로 결국 사업일정 연기

- 기술역량과 예산의 한계로 대규모 국제협력사업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며,

소규모‧저비용 우주탐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노력도 부족

□ 산업생태계 분야 

◦ (성과) 국가 우주기술 민간이전 본격 추진, 위성체‧지상장비‧위성

영상 수출 및 벤처창업‧사업화 지원 등 우주산업 육성

- 국내 민간기업(SI(주))을 통한 인공위성 완제품 수출 총 5기(’99~’20)

※ 우주 산업체수∕시장규모: (’06) 39개∕7,000억원 → (’19) 359개∕3조2600억원

◦ (한계) 우주산업 육성의 마중물인 정부투자의 규모부족과 큰 변동성에

기인하여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

-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대형 정부 우주 사업을 주관하거나, 자체 연구

개발 수행 역량이 충분한 우주개발 체계종합기업은 부재

- 우주시장 규모 확대와 우주 산업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 대부분 영세

업체*로 우주분야 강소기업 육성에 한계 노출 

* 359개 우주산업체 중 종업원 100인 미만 80.8%, 자본금 10억 미만 51.8%, 매출액 기준

100억 미만의 업체가 234개로 대부분 중소업체 위주 (’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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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동향 분석
1  우주개발 참여 확대  

□ 우주개발 투자 현황 

◦ (참여국가)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참여국은 ’00년 30개 → ’10년 64개
→ ’20년 85개로 지속 증가 추세

- 지구관측영상, 방송통신, 위치 등의 정보제공과 같은 우주기술의 활용이

교통‧통신‧안보‧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현대 사회활동의 필수 요소로 인식

◦ (투자영역) 미국이 투자 중인 10대 우주개발 분야 중 7개 이상에 투자 

중인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여 국가 간 역량에는 큰 격차 존재

- 현재 7개 이상의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 이들 국가의 정부 R&D예산대비 우주개발

투자 비중은 3.7%~30.7%1) 수준으로 나타남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2020)>

주1) 투자영역의 국가 구분은 투자 분야의 개수로만 구분함
주2) ESA 회원국은 ESA 프로젝트 외 개별 정부 프로그램 기준((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20)

1) 자료: Unesco 정부 R&D 지출 데이터 베이스, 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20)

구분
투자 영역주1)

12 11 10 8 7 6 5 4

추

진

분

야

통신위성

미국

ESA주2)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UAE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독일

브라질

지구관측위성

과학위성

발사체

우주과학
ISS유인비행

궤도선
착륙선
로버
항법

안보위성
유·무인우주선
ISS 및 구성품

국가 수 1 2 1 1 1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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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진국 대비 20~40년 늦게 착수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투자 

중인 10대 우주개발 분야 중 6개 분야에만 작은 규모로 투자

※ 최초 위성발사 시기: 러(57), 미(58), 불(65), 일(66), 중(70), 인도(75), 이스라엘(88), 한국(92)

< 우주개발 선진국과 우리의 투자현황 등 비교 (2020) >

국가
항목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예
산

투자규모
(’20, 백만$) 48,015 3,580 13,282 8,852 3,323 2,042 722

정부R&D 대비
(’20, %) 35.6 11.5

(’18) - 2.5
(’19)

8.7
(’18)

8.4
(’18) 3.2

인
력

우주개발 기관
(’20, 명)

(NASA)
17,373 - (ESA)

2,200 - (JAXA)
1,552

(ISRO)
17,222

(KARI)
1,046

산업체
(’19, 명) 141,520 - 47,895 - 8,873

(’18) - 6,643

활
동

발사체발사횟수
(’20, 회) 35 17 5 39 4 2 0

운용 위성
(’20, 개) 1,425 172

53(ESA)
130(UK)
21(France)

363 78 61 16

□ 우주개발 추진 목적 

◦ (선진국) ‘삶의 질 향상’, ‘안전보장’, ‘국격 제고’, ‘신기술창출’, ‘미래

성장동력’, ‘국제사회 기여’, ‘우주자원 확보’, ‘지적호기심 충족’, ‘인류

거주영역 확대’의 9가지를 우주개발 논리로 제시  

- 다양한 발사체‧위성 개발, 위성활용 활성화는 물론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

◦ (개도국) 위성이 제공하는 지구관측 정보 획득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주개발 논리로 제시 

- 우주선진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위성정보 활용 또는 위성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 경제적‧실리적인 우주개발 추진

- 그러나, 파키스탄, 이란 등 특수한 국제상황에 처한 일부 국가는 발사체

기술 등 전략기술 획득 목적의 우주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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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 전략기술의 자립 추진 

□ 우주발사체 기술역량 확보‧강화

◦ (투자국가 현황) 개발 초기단계의 과학로켓을 포함한 발사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한 국가는 ’09년 29개국에서 ’19년 34개국으로 증가

- 자력발사 능력 보유국은 9개*로, 실용급(1t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 (이스라엘, 이란, 북한은 300kg 이하 위성 자력발사 능력 보유)

 * 러시아(’57), 미국(’58), 유럽(프랑스 등 ’65), 중국‧일본(’70), 영국(’71), 인도(’80), 이스

라엘(’88), 이란(’09), 북한(’12)이 자력발사 성공 (영국: 현재 기술력 상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500kg 이하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발사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 중인 상황 

< 발사체 개발 관련 추이 (출처: 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20)) >

◦ (기술개발 동향)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사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발사체 개발과 관련 기술 확보 

- 미국은 그간 활용(Atlas V의 RD-180엔진 사용)해 온 러시아 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엔진과 재사용기술(Space X사는 Falcon-9) 개발로 비용 절감 추진

※ Aerojet(AR1), Blue Origin(BE-4), Space X(Raptor) 등국방부를중심으로엔진개발에많은투자

- 인도, 러시아, 중국은 발사체기술과 발사장활용에 대한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국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독자 역량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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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러시아/중국/일본의 발사체 개발 현황 >

국가 주요내용

인도
정지궤도발사체인 GSLV에서 사용하던 러시아 상단엔진을 자체 엔진으로
대체한 GSLV-MkIII 개발 성공

러시아
카자흐스탄발사장을 대체하기 위한 보스토치니 발사장 구축·운영 추진, 단일엔진
대량생산과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버전으로 재구성 가능 Angara개발 중

중국 새로운친환경(액체산소사용) 엔진을활용한LM(장정)-5의혁신으로추력60%향상

일본
대형발사체 H-2A의 후속으로 H-3(액체)를 개발 중이며,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엡실론발사체(고체) 개발

□ 독자적 국가전략 위성시스템 개발‧운영

◦ (정찰위성) 주요국은 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0.3m이하의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

- 미국은 0.3m급 이하 위성을 ’14년 및 ’16년에 발사, 유럽은 ’17년에 발사 

- 일본은 0.4m급 위성을 ’15년에 발사, 0.25m급 위성은 ’21년 발사예정

◦ (항법위성) 주요국은 미국GPS 사용에 따른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안전 인프라 자산 확보를 위해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추진

-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기 구축한 미국‧러시아는 시스템을 지속 보완

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중

- 인도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용 위성 8기의 발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일본은 ’23년 서비스를 목표로 항법위성 개발을 지속 추진 

<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현황 (’21년 5월 기준) >

항목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 지역 위성항법시스템

국가 미국
(GPS)

러시아
(GLONASS)

유럽
(Galileo)

중국
(BeiDou)

인도
(IRNSS)

일본
(QZSS)

위성수
<설계/운용> 24/31 24/24 30/24 35/35 8/8 7/4

구축연도’95 1995 1995 2025 예정 2020 2018 202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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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위험) 국제협력 기반의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타국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독자적 감시‧대응 체계 구축 병행

- 미국은 전 세계 29개소에 다양한 광학‧레이더 감시시설을 운영 중

이며, 감시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 

※ 3cm급 우주잔해물 상시 감시를 위한 핵심 센서인 Space Fence 레이더 성능개량 추진

- 러시아는 ’13년 2월 소행성 충돌 이후, 우주위험감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강한 국가우주감시체계 Milly Way 구축(~’27)을 추진

- 중국은 다수의 위상배열레이더와 광학감시, 레이저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독자 국가 우주감시시스템을 운영

□ 달에서의 주도권 경쟁과 전략기술 획득

◦ (주도권 경쟁) 주요국은 달을 미개발된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으로 인식

하고, 달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달 탐사를 경쟁적으로 추진 

- 과거의 미국, 러시아 2강 구도경쟁에서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함으로써 다극화 양상으로 변화

- 미국의 달 궤도 우주정거장 구축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20~’25)에 러시아가 동참하기로 결정(’17.9월)하였으나 이를 번복(’20.7월)

- 인도(찬드라얀 2호, ’19)달 착륙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일본(SLIM, ’22)

은 달 착륙 계획을 추진 중 

- 중국은 창어시리즈를 통해 달 탐사를 중점 추진 중이며, 창어 5호

(’20.7월)‧6호(’23)를 통해 달 귀환을 추진할 예정

◦ (기술확보) 선진국들은 단순히 국격 제고 목적으로만 우주 탐사를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전략기술 획득을 추진

- 탐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킹 및 지구 재진입 기술 등은 국가 안보 측면

에서의 전략자산인 중요기술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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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자산을 활용한 공공수요 대응 강화

□ 위성정보 공공활용의 중요성 부상

◦ (효용성 증대) 환경·에너지·자원, 식량안보, 재난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자리 매김 

<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우주 >

- 기후변화 대응 대기관측, 해빙·해류 등 해양 정보 등 다양한 지구

관측 정보는 대부분 위성에 의존

< 세계기후변화관측기구가 지정한 기후핵심지표 >

관측영역 기후핵심지표 (Essential Climate Variables, ECV)

대기

지표 강우량, 대기온도, 기압, 지면복사에너지,풍향/풍속, 수증기

상층대기 지구복사에너지, 온도, 풍향/풍속, 수증기, 구름특성

구성물질 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온실가스, 에어로졸 특성

해양
해수면

해표 온도, 염도, 해수면 높이, 해면 상태, 해빙, 해류, 해색,
이산화탄소 부분압력

해저 온도, 염도, 해류, 영양분, 탄소, 해양추적인자, 식물성 플랑크톤

육지 적설량, 빙하 및 만년설, 알베도, 토지피복, 바이오매스, 토양 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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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증가) 위성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 해상, 재해재난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 산업의 시장 규모는 확대 전망

※ 위성정보활용세계시장전망: (’19) 2,991 백만 달러 → (’29) 5,641 백만 달러

□ 다양한 위성 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위성종류) 지난 10년(’10~’19)간 발사된 민간위성(군 위성 제외) 2,663기

중 지구관측위성이 33%로 가장 많이 활용  

- 그 외 기술검증 27%(719기), 통신 23%(612기), 과학/탐사 5%(133기), 항법 5%(133기) 순

◦ (위성규모) 지구관측위성은 소형화, 대형인 통신‧항법위성은 크기가 

유지됨에 따라 위성 규모는 (초)소형과 대형으로 양극화되는 추세

※ 지구관측위성중소형위성(50∼500kg) 발사: (’09∼’19) 1,805기→ (’20∼’29) 10,105기

- 최근 (초)소형위성에 IoT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한 저비용 위성망 확대

※ SpaceX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총 42,000기에 이르는 위성으로 구성된 거대 위성군을

운용하고자 하며 이중 1,300기(’21년 3월 기준)가 발사됨

◦ (투자분야) 국가별 우주개발 수준에 따라 상이한 목적으로 투자 확대

- 미국, 유럽, 일본은 지구관측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지구 환경 및 기후 

변화감시 등과 관련된 위성 개발 및 활용에 중점 투자 

- 러시아, 중국, 인도등은 위성정보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위성 국산화에 투자 

- UAE, 베트남 등 우주 개도국은 자국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와 지역 

지구관측 위성정보 확보를 목표로 위성개발에 투자 

< 지구관측 위성 개발 관련 추이 (출처: 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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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

□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 유도 

<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 >

◦ (1단계: 정부주도 지원) 수요와 공급 모두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단계로 

민간의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정부 투자의 선행이 필요 (한국, 중국, 인도)

- 국가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 국가사업 발굴 등 물량 확보,

필요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 예시: 발사체 운용을 위한 최소 발사 횟수 보장,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2단계: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 지속적 물량 제공 등에 따라 수요는 정부

의존이 크나 민간의 투자가 발생하는 시기 (유럽, 일본, 러시아)

- 정부 지원 아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능향상 및 가격경쟁 시작

※ (미국) ISS 화물·유인 수송에 사용할 상용 발사체 개발지원 프로그램인 COTS

(2006년 시작)과 CCDev(2009년 시작)을 통해 발사서비스 상업화 지원

※ (유럽) Space Strategy for Europe(2015)을 제정하여, Copernicus, Galileo, EGNOS를

통한 우주정보(영상·위치정보·통신 등) 및 관련 서비스시장 육성ㆍ창출 지원

◦ (3단계: 민간의 우주시장 개척) New Space로 불리우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기술혁신 등 산업체 중심의 우주 신산업 창출 (미국)

※ 민간 발사체, 소형위성 메가군집, 궤도서비스, 우주자원 발굴, 우주관광 등

- 정부도 민간 우주활동 관련 법규 마련, 기술자문‧인프라‧연구 자금 

지원 등 민간의 우주개발 투자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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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 타 분야 산업체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로 첨단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우주분야 혁신 사례 증가 등 우주산업의 외연 확장

- 3D프린터를 이용한 위성‧발사체 부품제작 등 개발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 Rocket Lab(소형위성발사체 제작기업, NZ)의 Rutherford 발사체엔진을 3D프린터로 제작

- 우주탐사로버 개발에 로봇‧AI기술, 위성영상 서비스에 빅데이터 기술 활용

※ DigitalGlobe(미)사는 ‘지리공간 빅데이터 플랫폼’(GBDX, Geospatial Big Data platform)을

통해 도로, 자원분포 등 지리 변화 탐지 및 정부 행정서비스 지원

□ 경제적 우주탐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ISECG)*을 통한 국가별 탐사임무 정보교환 및 임무

조정 등 독자개발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비용절감과 성공률 제고 추진 

 * ISECG (Internation Space Exploration Coodination Group) : 세계 Space Agency간의

우주탐사 조정그룹(14개 기관/기구 참여), 우리나라(KARI) 공식 참여

- 중국은 우주정거장 ‘톈궁 3호’ 개발(~’21)에 UN COPUOS 회원국의 참여 제안

- 미국은 ’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유인 화성탐사(’20년 시험발사)를 추진 중이며,

중간경유지로 달에 구축할 우주정거장을 활용할 계획

※ 지구→달→화성→달→지구의 경로의 탐사 계획으로 러시아와 협력으로 추진

< 주요 우주탐사 국제협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

프로젝트명 (임무) 선도국 참여국

Artemis (달) 미국
협력협정 9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U.A.E, 우크라이나, 브라질)

Curiosity (화성)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러시아, 스페인

ExoMars (화성) 유럽‧러시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InSight (화성)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영국

Hayabusa2 (소행성) 일본 프랑스, 독일

OSIRIS-REx (소행성)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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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과 추진방향 
□ 시사점

◦ 선진국은 포괄적인 우주개발을, 개도국은 실용적인 활용 중심의 우주

개발을 추진하나 개별 국가의 국제 상황 등에 따라 활동영역 선택

-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같은 실리적인 우주활동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전략기술 획득 측면도 동시 고려할 필요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전략 논리 비교 >

우주개발
논리

선진국 적용 분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우리나라
연관성

우리나라의 전략과
적용분야

안전보장 발사체, 정찰위성, 항법위성 ★ 우주접근및회복(resilience)
역량(발사체, 정찰위성, 항법위성)

삶의 질
향상

지구관측
(기상, 해양, 산림, 농업 등) ★ 공공수요위성개발

(관측위성-기상, 해양, 산림, 농업등)

국격과 국민
자긍심제고

우주탐사, 발사체 및
우주 일반 ◎ 달 탐사, 발사체, 홍보

신기술 창출
우주태양광 발전,
재사용발사체, 4차
산업혁명과 연계 등

○ 산업생태계진흥일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

Spin-off(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우주관광, 초소형군집위성,

우주인터넷 등
○ Spin-off 등일부

국제사회
기여

인류공동현안(재난관리
등) 해결 △ 재난관리등 일부

우주자원
확보 우주탐사 △ 무인 달탐사 기반미래우주자원

채굴역량확보
지적호기심
충족 우주과학, 우주탐사 △ 우주과학일부

인류거주
영역의확대 유인우주탐사 ×

★ 매우 밀접, ◎ 밀접, ○ 보통, △ 연관성 미약, × 연관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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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성숙할수록 선진국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되,

민간기업의 혁신주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

- 현재의 유럽‧일본 등의 모델을 참고하여 민간주도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고 지속적 물량 제공과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필요

◦ 행성탐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에 가장 근접한 달에 대한 탐사는 지속

- 기 추진되고 있는 달탐사 사업을 향후 선진국과의 행성탐사 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우주탐사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도전과 실리의 조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우주

개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 도전적인 우주활동도 동시 추진

- 장기적인 활용 수요를 고려한 마스터플랜 하에서 개발사업 추진

- 독자 위성항법시스템과 우주발사체 자립과 같은 전략기술에 투자

◦ [전략분야 선택과 집중] 선진국이 투자하는 모든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규모, 기술역량, 국민관심, 사회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 위성‧발사체에 우선 투자하되,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에 선제 투자

- 기술, 산업 역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후 차기 단계 이행

◦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발사물량 제공, 기술지원 등을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 항우연 조직 효율화 및 역할 재조정을 통해 민간지원 체계로 전환

◦ [국민의 공감 확보] 국민의 수요와 기대를 우선 고려하고,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공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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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전과 목표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 전략 추진 과제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1.1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1.2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 발사체기술 지속 고도화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다양화  

2.1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 고도화‧다양화

2.2 효율적인 국가위성 개발‧활용 체계 구축

 우주탐사 시작

3.1 달 탐사 본격 착수 

3.2 우주감시 고도화   

3.3 다양한 우주 과학‧탐사 활동 추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

4.1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과 사양 확정  

4.2 KPS(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 전략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5.1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5.2 우주 핵심기술 개발  

5.3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5.4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6.1 우주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6.2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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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내용

□ (발사체) 우주발사체 독자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

◦ 시험발사체 발사로 자력개발 75톤 엔진의 비행성능 확보‧검증(’18)

◦ 한국형발사체(3단형) 본발사 2회로 우주발사체 기술 자력확보(~’22)

◦ 후속 R&D프로그램 착수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주산업 

생태계와 상용위성 발사서비스 기반 구축(’21~)

□ (위성개발‧활용) 민간주도 개발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고도화

◦ 공공수요 대응, 국민생활향상, 우주과학 등을 위한 저궤도 위성(광학

‧IR‧SAR) 6기와 기상‧해양‧환경 분야 정지궤도위성 2기 발사

- 저궤도위성 6기(광학‧IR‧SAR 등), 정지궤도위성 2기(조기경보‧항법) 신규개발 착수

◦ 초소형위성 약 10기와 다목적·중형위성을 연계하여 매 1시간 관측 주기

(현재 2일 주기)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27)

◦ 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 체계로 전환(’18~)

□ (위성항법) 위치정보 자립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착수

◦ 구체적인 사양 확정과 기본설계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19)

◦ 고유신호 제공을 위한 주파수 확보 관련 국제협력과 위성항법탑재체

기술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 착수(’22~)

□ (우주탐사)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발사 및 소행성 귀환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

◦ NASA와 협력하여 달 궤도선 개발‧발사(~’22)

◦ 도킹, 지구재진입 등 소행성귀환 관련 전략기술 조기확보 추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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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지향점과 5년간 로드맵

◇ 지향점 

◦ 1.5톤급 위성 저궤도 발사능력 확보 후, 3톤급 정지궤도 발사까지 확대

◇ 5년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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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 발사체 기술 자립

◦ (개발내용) 1.5톤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투입하는 한국형발사체 개발(~’21)

- 3단 발사체 개발 : 1단(75톤 엔진 4기 클러스터링)+2단(75톤 엔진 1기)+3단(7톤 엔진 1기)

◦ (독자개발) 3단 발사체의 제작‧시험‧발사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 주도로

추진하되, 필요시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병행

- 한국형 발사체 성공을 한국 우주산업육성과 글로벌 우주협력의 계기로 활용

□ 비행성능 검증 

◦ (주엔진 시험발사) 한국형발사체의 발사성공률 제고를 위해, 주엔진인 

75톤 엔진(1기)으로 구성된 시험발사체 발사(’18.10월)로 자력 개발 엔진의

최초 비행검증(비행연소‧비행절차 확인 등) 실시

- 시험발사 결과 기술 검증이 미진할 경우,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2차 시험발사를 실시(’19)하고 본발사 일정도 연동하여 조정

※ 1차 시험발사 실패를 대비하여 성능 고도화 등을 위한 추가시험 발사계획을 수립

◦ (3단 발사체 본발사)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자주적 

우주역량을 확보하고 상용위성 발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엔진 시험발사 이후, 발사체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3단 발사체의 본발사 2회* 실시(’21.10월, ’22.5월)

* (1차) 시험(더미) 위성, (2차) 실험탑재체를 장착한 우주기술 검증 목적의 소형 과학위성

-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식별·대응을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전담평가단) 추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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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발사 지원 조직 운영

◦ (진도점검) 시험발사 성공 후, ‘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를 구성

(’18.11월)하여 진도점검, 정보제공과 국민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활동 수행

- 개발‧조립 등 진행사항을 국민에게 실시간(분기별) 공개하고 명칭공모전,

국민염원 새기기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제고와 도전의식 함양

◦ (기술점검) 발사시점에는 발사관리위원회, 비행시험위원회 등 기술 

점검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발사 과정의 기술문제 중점 관리

□ 다양한 기술협력 병행

◦ (국제협력) 구성품 해외제작, 기술자문‧협력개발 등 기술보유국과 협력 강화

- 해외 제작이 효율적인 부품은 해외 직접구매*로 확보하고, 확보가 

불투명한 부품은 국내개발과 해외제작을 병행**하여 실패에 대비  

* (3단 고압 탱크) 해외 제작으로 기간 단축, (터보펌프 베어링) 기술, 가격 해외 유리

** 3단 추진제 탱크 제작시, 원주 용접방식 개선과 돔부 해외 외주 동시 진행(’18~)

- 시험과정에서의 기술 검증과 위험도 저감 노하우 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

기술수준 미흡 분야에 대한 국제 기술협력 추진 등으로 기술완성도 제고

◦ (산‧학‧연 참여) 산업계‧학계 기술지원과 출연연간 기술교류 활성화 

- 산업체의 발사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항우연과의 협업과 기술지도 추진

※ 발사체 개발 후, 산업체 주관의 발사서비스를 위해 부품제작‧조립에 기업 비중 확대

- 설계 해석 및 시험 결과 분석 분야에 학계 연구진을 적극 참여시켜 

국내 발사체 기술 저변 확대와 기초 기술 공고화

- 기술문제 해결책 도출을 위한 분야별 출연연 전문가의 기술 자문, 기술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의 발사체 개발 참여 등 국내 기술자원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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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

□ 자력발사서비스 기반 구축

◦ (1단계)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발사서비스 생태계 육성(’21~’25)

-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 컨소시엄 구성

- 발사체의 성능‧경제성 향상 및 제작 역량강화를 위한 R&D프로그램 신설

- 최소 3회* 이상의 한국형발사체 발사로 신뢰도 향상

 * 차세대소형위성 2호(’22년), 초소형위성 1호(’24년), 초소형위성 2～6호(’26년),
초소형위성 6～11호(’27년) 등 예정

◦ (2단계) 국내 위성발사 양산 체계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26~’30)

- 정부 주도 개발 위성 발사는 국내 발사서비스 전문기업이 담당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기술 검증을 통해 산업체의 기술 신뢰성 확보

◦ (3단계) 국내 발사서비스 역량을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 모색(’31~)

□ 한국형발사체 플랫폼 확장 

◦ (발사영역 확장) 소형과 대형으로 양극화되는 발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한국형발사체 기술을 다양한 크기의 발사체로 확장

- 500kg이하의 소형 위성 수요증가에 대비, 한국형발사체(1.5t) 기술을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플랫폼으로 연계‧확장(’25~’30)

- 저궤도 대형위성, 정지궤도위성(3t 이상) 등 다양한 우주임무 수행 관련

국내수요가 풍부할 경우 대형발사체 플랫폼 관련기술 확보(’30~’40)

◦ (발사장 확장) 다양한 발사 임무 및 추진기관 개발을 위한 발사장 확장‧운용

- 시험발사체·한국형발사체의 추진기관 성능·신뢰성 검증용 시험설비

및 발사대 구축, 우주센터 시설 확장(~’21)

   - 소형·대형 발사체로의 플랫폼 확장과 연계한 시험시설 및 발사대 확장‧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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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발사장 개발

□ 소형발사체 개발

ㅇ 국내에 축적된 고체 추진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에서 고체 기반의

소형발사체 제작‧발사(’24년)

- 안보 수요 초소형 정찰 위성 등의 발사 수요 충족

※ 한국형발사체 플랫폼을 연계한 액체 소형발사체 선행연구(항우연, ’20～’23) 지속

< 우주발사체 추진 로드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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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발사 인프라 구축

ㅇ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소형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여 우주 산업 역량 제고(’21~)

※ 발사장 운영에 필수적인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나로우주

센터 內에 발사장 설치

-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로 사업 확장

※ 민간에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범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1단계)’21～’24→(2단계)’25～’30)로 확장

- 새로운 발사대를 지향하여 발사 임무를 지원 할 수 있는 신규 

레인지시스템을 구축

※ 기존 한국형발사체에 사용되는 레인지시스템은 한국형발사체 발사대(발사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소형발사체 발사대 위치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려움

□ 고체연료를 활용한 한국형발사체 임무 다변화

ㅇ 개량형 한국형발사체의 상단에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를 

추가하여 투입 성능 향상 추진(’25~,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기획)

* 발사체 탑재성능 향상을 통해 달탐사선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발사체 탑재

성능 다변화도 가능

< 우주탐사를 위한 4단 KM 개발 사업 개요(안) >

o (배경) 우주탐사(달탐사선 등) 임무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보다무거운무게의우주탐사선발사역량이요구됨

o (개발목표)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하여 고중량의

달탐사선을 LEO(지구저궤도)에 투입한 후 고체킥모터

(KM, Kick Motor)를 이용하여 LEO(달전이궤도) 투입 <4단 KM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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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지향점과 5년간 로드맵

◇ 지향점 

◦ 다양한 첨단위성 개발‧활용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4차 산업혁명 견인

◇ 5년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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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 고도화‧다양화

□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전반) 재난‧재해대응 골든타임 확보,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위성활용 긴급대응 및 실시간 지원 서비스 제공

- 위성활용 대응가능 재난‧재해 유형 도출, 위기대응 세부절차 등을 

포함하는 ‘재난‧재해대응 위성활용 방안’ 범부처 합동 수립(~’19)

- 초소형위성(10기)·다목적(2기)·중형위성(4기) 연계로 매시간 대응체계구축

(~’27) → 첨단관제 운용, 초소형위성 추가(20기)로 대응시간 단축(~’30)

◦ (기후변화 대응)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가뭄‧풍수해 등

수자원 재해 감시와 우주기상 및 기후변화 분석 등 기후재해 대응 강화

- 태양풍, 우주전파, 우주자기활동 등 우주기상 감시·분석과 지구 기후 

변화 분석·예측 등을 위한 차세대 소형위성(4기) 개발(~’26)

□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정밀 관측 및 오염물질 감시·분석 

등을 통해 해양환경·자원관리 및 고정밀 환경 예·경보서비스 제공

- 한반도 및 주변국 해양환경 관측, 해양 오염물질 이동상황 감시, 이상

파고 감지, 선박 추적·대응 등 해양 감시‧예측‧대응 서비스 실시(’21~)

 * 천리안2B호(’20)의 해양탑재체: 해상도 4배(1→0.25km), 전송채널 1.6배(8→13ch) 개선

- 이동성 대기오염물 (SO2, NOx, COx 등) 발생‧유입 조기탐지*, 지상관측

정보 연계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 예‧경보 서비스 정확도 향상(’21~)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의 한반도 유입 8시간 전 감지

◦ (농업·산림·수자원) 농업관측, 산림감시, 홍수‧가뭄 예보 등 농림수자원

관리를 통해 작황 예측, 작물 수급 안정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25~)

- 작황분석, 농경지 현황 등 생산 환경관측과 통계산출 기술개발 및

산림생태계 변화, 산지 훼손‧전용, 산림자원정보 등 감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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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제공

◦ (위성항법)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을 통해 항공, 항해 등 

위치 측정 오차 1m이내의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 제공(’22~)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정지궤도위성을통한GPS 좌표보정데이터송출시스템

- SBAS용 기준국, 위성통신국 등 지상시스템 구축(~’20)을 통해 자율차 

등에 적용가능한 공개서비스(’20~) 및 항공용 서비스(’22~) 제공 추진

- 이동통신 기지국 시각동기, 위치서비스 등 정보통신 융합서비스 및 

비행․선박 항로관리, 정밀접근․착륙 등 항공․해양 신규 서비스 개발

◦ (통신‧방송) 지상망 손실, 전파방해(Jamming)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음영

없는 공공·국방 통신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 독자 위성모델 개발(~’30)

- 재해·재난, 비상사태 등 위기시 통신환경 안정성 보장, 위성통신방송 

분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신방송 정지궤도위성* 확보 추진

 * 휴대폰형 통신위성, 통신방송위성, 광대역인터넷통신위성 등(~’40)

□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제공 

◦ 국가안전 등을 위한 전략정보 획득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영상해상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고,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

- 기 확보된 지구관측 탑재체기술(가시광선*, 중적외선**, 레이더***) 고도화로 세계 

최상급 저궤도 관측위성 시스템 구축 및 국내 기술 자립도 제고 추진

 * (가시광선) 다목적실용위성 7호(0.28m급, ~’22) → 9호(0.1m급, ~'28)

 ** (적외선) 다목적실용위성 7호(4.0m급, ~'22) → 9호(1.0m급, ~'28)

 *** (레이더) 다목적실용위성 6호(0.5m급, ~’22) → 8호(0.2m급, ~'27)

- 재방문주기 단축 등 준실시간 관측체계 구축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기획연구, ’18), 상시감시를 위한 조기경보 정지궤도 위성 개발(~’24) 등 추진

□ 위성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위성정보 배포·활용 체계 고도화, 위성정보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마련(’19)

-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항우(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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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율적인 국가위성 개발·활용 체계 구축

□ 위성개발 체계 효율화 

◦ (종합전략 마련) 위성기술 수준의 체계적 도약 및 미래 신기술 선점, 위성

상용화 등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추진(’19)

- 미 확보기술 및 우주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전략 마련 및 기술 개발 추진

* 정지궤도 고해상도 상시관측 기술, 레이저 통신 기술, 고성능 친환경 추진제 추력기

기술, 우주태양광 발전용 송수신장치 기술, 우주정거장 이용 지구관측기술 등

- 나노기술 활용 위성 구성품․구조체 경량화 기술 개발, 레이저․양자 통신

기술 접목, ICT 부품․소자 기술 활용 위성부품 자립화 등 기술융합 추진

◦ (투자효율화) 우주개발 전문기관이 기 확보한 기술의 국내 산학연 

확산 및 부처·기관별 위성 공동활용 등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19)

- 전문기관의 인프라(위성시험조립시설, 위성수신관제시설 등)의 국내 산학연 

활용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유관 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촉진

- 위성수요를 제기하는 다양한 부처‧기관 간 성능 중복여부, 빈도·적시성 

등을 고려한 위성 공동활용 검토 등 기관 간 협력강화 체계 마련

 ※ ‘위성정보활용위원회’ 구성․운영(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제5항) 등

◦ (부품 국산화) 우주기술로드맵을 토대로 한국형발사체와 연계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위성탑재체 등 우주부품의 국산화 우선 추진

 ※ 수입제한 품목: 추력기 밸브, 자이로, 태양전지 배열기, 레이더 제어기 등

- 위성본체는 위성별 표준화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 비용‧기간을 단축

- 우주핵심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상용부품 우주인증시험기술 개발(~’30)

- 주요 위성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국내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에 

적용되는 국제규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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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보 활용 촉진기반 구축

◦ (기술‧인프라 지원) 위성정보 분석의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위성영상 처리‧분석 기술개발 및 위성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 국가 운용 정지궤도‧저궤도위성 통합 관제‧운영 시스템 개발·구축(’18~)

-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적용 위성분석 정보 생성기술 개발(~’22) 및 해외

주요기관(美 NASA, 獨 DLR, 日 JAXA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추진

- 클라우드 저장 및 분석 SW 기반 위성정보 통합데이터센터 및 사용자 

친화형 활용 플랫폼(~’21), 위성정보 자동처리 시스템(~’22) 등 구축

◦ (활용 지원) 위성정보의 활용 분야 확대 및 과학적‧산업적 기회 창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위성정보 활용 사용자 그룹 육성(’18~)

- 공공기관·대학 등의 위성정보 활용 학술·연구 활동 지원 및 우주개발 

사업 참여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위성활용·서비스 중심의 우주개발 추진

- 우주개발 분야와 타분야(ICT, 국방, 기상 등) 전문가 간 활용분야 연구

성과 공유, 최신 기술·동향 교류 기회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수출 지원) 위성활용 인프라 운용 및 영상 분석·활용 성과를 토대로 

위성영상 등 수출 확대 및 전문 인력·기업의 해외 진출 등 적극 지원(’18~)

- 위성영상 수출국 대상 위성정보 활용 전문가 및 산업체 진출* 지원을 

통해 위성영상 및 위성의 단계적 수출기회 확대(위성영상→직수신국→위성 수출)

* 개발도상국 대상 위성 활용(국토관리, 공공서비스 등) ODA사업 등 발굴

- 위성영상 수출 및 영상 직수신 수출의 지속 확대와 더불어, 위성

영상 분석기술, 위성정보 융복합 및 공공활용 등 서비스* 수출 지원

* 재난·재해 대응, 해양·환경·기상 등 공공서비스, 한반도 포함 지구관측 등

-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국내외 위성활용 협력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양국간 학술교류 행사 기획 및 글로벌 협의기구 구성‧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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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와 위성개발 추진 로드맵

구분 2018∼2022 ∼30 ∼40 비고

발
사
체

‣한국형발사체 개발

- 시험발사(’18)

- 본발사(2회. ’21, ‘22)

‣소형발사체플랫폼확장(’25~)
※ 소형위성 수요증가 대비

‣대형발사체 플랫폼 확장
※ 우주임무 다양화 대비

‣발사서비스 기반 구축
※컨소시험구성과기술이전(~’25)

‣정부위성발사서비스개시
※ 주관업체 중심 발사체 개발

- 차세대소형위성 2기 발사
(소형발사체 플랫폼 이용)

- 차세대중형위성 2기 발사
(소형발사체 플랫폼 이용)

- 다목적실용위성 2기 발사
(한국형발사체 이용)

- 달 착륙선 발사
(한국형발사체 활용)

‣정부위성 발사 서비스
※ 주관업체 중심 경쟁력 확보

- 차세대소형위성 4기 발사
(소형발사체 플랫폼 이용)

- 차세대중형위성 3기 발사
(소형발사체 플랫폼 이용)

- 다목적실용위성 3기 발사
(한국형발사체 이용)

- 소행성귀황선 발사
(한국형발사체 활용)

위
성
개
발

소
형

‣차세대소형위성 2기

- 1호(’18), 2호(’22)
(우주기술 검증과 우주과학)

‣차세대소형위성 2기

- 3호(’24), 4호(’26)
(우주기술 검증과 우주과학)

‣차세대소형위성 4기

-우주과학및핵심기술검증등 8개

중
형

‣차세대중형위성 4기

- 1호(’21)‧2호(’22)
(국토종합관리)

- 4호(’25) (농산림관측)

- 5호(’25) (수자원관리)

‣정찰위성 5기

‣차세대중형위성 21기

- 3호(’23)
(한국형발사체 기술검증)

- 그 외 18기

‣ 차세대중형위성 43기

- 기 운용위성 임무승계,

신규 수요 위성 등
73개

다
목
적
실
용

‣다목적실용위성 2기

- 6호(SAR, ’22),

7호(광학/IR, ’22)

‣다목적실용위성 3기

- 7A호(광학/IR, ’24),

- 8호(SAR, ’27),

- 9호(광학/IR, ’28)

‣다목적실용위성 4기

- 10‧12호(SAR),
11‧13호(광학/IR) 8개

정
지
궤
도

‣천리안위성 2기

- 2A호(’18) (기상관측)

- 2B호(’20) (해양관측)

‣천리안(관측)위성 2기

(’28, ’29)

‣천리안(관측)위성 2기

- 천리안위성2호 후속
위성 및 신규 위성

21개
‣통신(방송)위성 1기 ‣통신(방송)위성 3기
‣조기경보위성 1기(’24) ‣조기경보위성 2기
‣자료중계위성 1기(’27)
‣항법(경사)위성 1기
(검증용 경사궤도 위성)

‣항법(경사)위성 3기

‣항법(정지)위성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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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우주탐사 시작 

지향점과 5년간 로드맵

◇ 지향점

◦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 소행성귀환 임무 완수와 전략기술 확보

◇ 5년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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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달 탐사 본격 착수

□ 1단계 달 탐사 임무 완수

◦ (목표) 우주탐사 기반기술 확보‧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550kg급

달 궤도선 개발(~’22)

․총 중 량: 약 678kg급

․임무수명: 약 1년

․개발내용: 궤도선 시스템‧본체 및 탑재체 개발,

심우주지상국 구축, NASA와 국제협력 등 추진

< 달 궤도선 형상 >

◦ (핵심기술) 1단계 달 탐사 임무를 통해 국내 미확보 핵심기술 확보 추진

- (궤도선 경량화) 향후 한국형발사체의 발사성능을 고려*하여, 궤도선 

총 중량이 제한되므로, 경량화 기술 확보

 * (1단계) 해외발사체를 활용하여 기술 검증 → (2단계)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하여 추진

- (항행‧추진기술) 궤도선의 추력기를 가동하여 달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항행유도제어, 대용량 추진시스템 기술 확보

- (심우주통신) 지구와 달의 거리(38만km)에 따른 신호감도 저하 극복을 위해,

궤도선 추적이 가능한 대형(26m 이상) 안테나 구축과 관련 통신‧관제 기술 확보

◦ (추진체계) 항우연이 시스템, 본체, 지상국을 총괄하고 주요 6개 국내

기관과 미국의 NASA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로 추진

※ ’16.12월 항우연-NASA 간 달 궤도선 협력 이행약정 체결

< 항우연과 NASA간의 역할 분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항공우주청(NASA)

시험용 달 궤도선의 설계․제작․조립․

시험․발사 등 전반적 운용

과학탑재체를 제공(’17.4월 선정)하고,

심우주통신․임무설계․항행서비스 제공

과학탑재체(한국 3, NASA 1)에 공동과학팀을 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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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우주탐사 추진

◦ (단계별 착수) 추진 중인 달 궤도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임무성과 평가 후 차기단계 착수여부 결정

- (달착륙선(2단계)) 한국형발사체 안정성 확보, 차질 없는 부품수급, 선행기술

확보의 조건 충족 후,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선 자력 발사(~’30이전)

※ 달 착륙선 임무 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 조기 착수(’21∼)

- (소행성귀환선(3단계)) 달 착륙 성공과 전략기술 확보를 전제로, 달 탐사를

통해 축적된 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소행성 샘플귀환선을 자력 발사(~’35)

◦ (전략기술 연계) 각 단계별 개발과정에서 필요 전략 기술 도출 및 확보

- (달 궤도‧착륙) 정밀자세 및 심우주 항법, 대용량(30N 이상) 우주추진

기관, 고신뢰 통신, 우주인터넷, 극저온재료 등 전략기술 확보

- (소행성귀환) 기획연구를 통해 도킹, 지구재진입 등 전략기술을 도출(’22~)

하고, 개발 난이도‧주기를 고려하여 귀환관련 전략기술 조기확보 추진(’22~)

우주탐사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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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주감시 고도화 

□ 우주위험 감시 대응체계 및 기반확충

◦ (대응체계)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관리체계 확립(’18~)

- 기술로드맵, 매뉴얼 수립,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가 

대응체계 확립 및 국내외 우주감시 체계와 병행한 우주위험 대응 강화

◦ (기반확충) 지속적인 우주위험대비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

- 우주위험감시 관련 기관의 기능 발전 및 유관기관 간 인력 교류 확대

- 우주위험감시정보 독자획득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국가 간 우주감시 자료

공유 및 기술협력 확대

※ 국제 우주감시 연습 참가 등 미‧EU 등과 우주감시 협력강화, UN 외기권평화적이용위

등의 국제기구와 관련 협의체 참여

□ 우주위험 감시 기술 확보

◦ (분석‧평가기술) 국제협력 및 우주환경 감시·관측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우주감시정보의 통합분석 및 우주위험도 평가 기술 확보

※ 감시 정보 통합관리·분석시스템 개발(~’23) → 통합분석센터 구축(~’30) 및 운영(~’40)

◦ (감시기술) 우주 및 태양위험 감시 고도화를 위한 기술 확보 추진

- 조기·상시 탐지역량 확보를 위한 지상기반 우주감시레이다(핵심기술개발(~’22)

→ 시스템개발(~’27))와 우주기반 우주감시 소형위성기술 확보(~’30)

- 태양위험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로 태양관측 기반

기술 확보와 관련 탑재체 개발 추진

※ 태양흑점 폭발에 따른 우주전파환경 변화 관측·예경보 체계 고도화(~'25) 및 태양

및 우주환경 감시 광학․전파 네트워크구축(~'30)

※ NASA와 태양관측기 공동개발 후 ISS에 설치(~’21) → 태양관측기 국내주도 개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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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양한 우주과학‧탐사 연구 추진 

□ 경제적 비용의 우주탐사 추진  

◦ (우주탐사 기반조성)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칭) 우주탐사협의체’를 

구성(’18)하여 해외와 차별화*된 탐사 임무와 기술을 발굴‧개발

* 다수의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근지구 우주환경 입체관측 연구, 우주기상 연구 등

- (임무) 제안된 임무들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선정하여 해당 

임무 수행에 적합한 초소형위성을 활용하여 우주 궤도상에서 검증(~’27)

- (기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위성, 대형 군집비행* 등 우주

선진국에서도 시작단계인 미래 혁신기술‧틈새기술 적극 발굴

* 초소형위성의군집비행으로 1대의대형위성으로는곤란한실시간관측, 대량자료확보가능

◦ (초소형위성 활용) 기존 상용부품 활용으로 개발이 용이한 (초)소형위성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해 소행성‧화성‧혜성 등의 경제적인 탐사 추진

※ 최근 미국 NASA, ESA 등에서도 행성 간 심우주 관측임무에 초소형위성을 사용하는

등 저비용 우주탐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초소형위성 관련기술 개발 진행

- 달 탐사 사업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심우주 항법유도제어 기술, 비행

궤적 최적화 기술 등을 연계 활용

◦ (국제협력 활용) 해외 탐사 프로그램 참여 및 해외발사체의 대형위성 

발사시 저비용 발사기회 확보 등 국제 협력을 통한 탐사 추진

- 달‧소행성 탐사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국제협력 관계 등을 통해  

NASA, ESA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소행성, 화성 등 우주탐사 참여(’22~)

※ NASA의 국제협력 화성탐사(오리온 호) 프로젝트(‘33) 등에 참여 추진

※ 소행성‧화성 등의 탐사선의 탑재체 개발에 참여하여 탐사 데이터 공유

- 해외 발사체 또는 해외 소행성, 화성 탐사선에 국내 초소형위성을 

탑재하는 등 저비용 발사기회를 활용한 탐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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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우주과학 연구 추진 

◦ (태양우주환경) (초)소형위성을 통한 태양, 자기권 및 전리층을 입체적

으로 탐사하여 태양-지구계 간섭 물리과정과 지구기후 영향 등을 연구

- NASA와 국제협력으로 태양 관측기 공동개발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 및 태양 관측기 국내 주도 개발(~’25)

◦ (심우주 관측) 우주기원 규명을 위한 심우주관측 우주망원경 개발 

- 차세대소형위성 1호 활용과 우주망원경 국제협력 프로젝트 참여로 우주

망원경 기반기술* 확보(~’22)

* 차세대소형위성을 이용하여 적외선 우주망원경, 초경량 반사경 소재 기술 확보

- 심우주 탐사 우주망원경 핵심기술* 확보(~’25) 및 우주망원경(1m급) 개발

(~’30)을 통해 우주가속 팽창 등 우주과학 연구 추진

* 극저온 냉각기술, 태양-지구 중력 균형점(L2, 150만km) 궤도 운영기술 등

◦ (행성과학) 유관 출연(연) 사업을 활용한 달‧소행성 자원(샘플) 채취 및

현지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와 지질자원 탐사 기초기술* 확보(~’22)

* 극한환경 생명유지지원 장치, 우주공간에서의 방사선 차폐 기술 등

- 달 착륙에서 확보한 기술 및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달

‧화성 표면에서의 영구기지 건설 및 자원 활용 기술 확보(~’40)

◦ (소행성 연구) 미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 탐사를 

통해 원천적 과학 연구, 지구충돌 위험 대비 및 희토류 활용연구 추진

- 희귀자원을 포함한 소행성 탐색 및 현지자원 활용 연구 추진

- 초소형위성을 통한 초근접 비행기술 개발 후, 중‧소형위성을 활용한 현장

시료채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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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지향점과 구축 필요성

◇ 지향점 

◦ 지역항법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성기반 위치·시각 인프라 자립성 
강화 및 초정밀 위치정보, 시각정보 제공

* EU, 중국, 인도, 일본은 5년내 서비스 예정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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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과 사양 확정

□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 

◦ (선행기획)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및 기술수준,
소요 재원 등 검토를 통해 국제협력 및 개발계획 등 구체화 추진(’18)

-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의 위성항법신호, 초정밀 시각신호 등 설계를 

통해 민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개발 초기부터 국내 산업계 참여 확대

- 기술수준 검토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 보유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적시 국내 확보가 곤란한 기술 등은 제한적 해외 도입 추진

- 위성항법 주파수 및 항법위성 궤도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위성사양 및 항법 탑재체, 지상운영체계 등 모델개념 정립

KPS 구축(안)

◇ (구성) 3개의 정지궤도 항법위성 및 5개의 경사궤도 항법위성과 지상

감시국을 이용, 한반도 인근의 지역항법 시스템 구축

◇ (기능)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 보강 신호 및 KPS 독자신호, 위

성항법보정시스템(SBAS, ~’22년) 신호를 동시에 제공, 향상되고 안정된 
성능의 항법 서비스 공급

  - 위성과 지상의 보정정보를 결합하여 미터급, 서브미터급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추가 제공
< KPS 개발 개략도 > < KPS 개발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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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PS 구축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ㅇ 사전기획연구(’18~’19), 다부처 기획협의회(’20.3.~) 운영 등을 통해,

KPS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0.8.)

- (기본 방향)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의 개발·구축을 추진

- (주요 서비스(안)) ①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② SBAS 서비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③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④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⑤ 탐색구조 서비스 등

- (참여부처)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수요부처 등

ㅇ ’21년 상반기까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추진

* 추진 일정(안) : 예타 완료(～’21년 상반기) →사업 착수(’22) → 위성 1호기

발사(’27) → 시범서비스(’34) → 위성배치 완료(’35)

ㅇ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

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

< KPS 위성 배치(안) > < KPS 위성 형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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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5   산학연의 우주혁신 역량 강화 

5-1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 대학의 우주개발 역량 제고 

◦ (기술개발) 대학인력이 우주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우주기술을 이해

하고 이를 실험실 수준의 실증단계로 발전시키도록 지원

※ ‘16년 기준, 38개 대학에서 교수99명, 대학원생 292명이 우주 핵심‧기초 연구에 참여

◦ (위성개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우주탐사 등에 학‧연‧산 협력으로 

개발된 (초)소형위성을 활용하여 수요 창출과 전문기업 성장 유도

- 대학‧산업체의 초소형위성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의적 위성임무

발굴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대학‧산업체 컨소시엄 방식의 경연대회 운영

- 신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우주환경시험설비 등 출연연 보유장비 공동

활용, 위성 제작‧설계 교육 등 대학‧산업체의 초기 기술력 확보 지원

◦ (발사체개발) 직접 기술이전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의 간접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학‧산업체의 기술력 확보 지원 

- 나로우주센터의 시험설비‧발사운영시설 공동활용 지원 등 대학‧산업체

주도의 과학로켓 개발 지원으로 체계적용 기술력 강화

□ 다양한 연구기관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 (융합기술) 타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기관이

컨소시움을 이룬 개방형 융합기술 개발 사업 추진
※ NT를 적용한우주시스템경량화, 레이저‧양자기술을활용한우주통신 등

◦ (위성개발) 천문연‧지자연 등 유관 출연연 중심으로 관측 범위‧주기 등

위성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탑재체 기술 개발 추진
※ 활용방안 관련 알고리즘‧솔루션의 선행개발, 필요정보 확보를 위한 위성기술 후속개발

◦ (발사체개발) ADD, 기계연, 표준연 등의 중복 개발 방지와 발사체 개발

속도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시 사전협의 강화
※ 발사체기술로드맵공유와공동발전전략수립을위한발사체기술협력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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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주 핵심기술 개발 

□ 우주 핵심기술 정보체계 구축

◦ (기술로드맵 수립) 에너지 등 타 분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주기술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18~)

◦ (기술DB 구축) 위성, 발사체 등 영역별 국내 산·학·연의 기술보유 현황,

기술수준, 특징 등 우주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22)

※ 미확보 기술 현황,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전 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 우주기술 개발 프로세스 체계화

◦ 우주 기초와 핵심기술, 체계선행개발의 성격을 명확화

- (우주기초) 기술로드맵 상 우주핵심 연계 필요기술은 하향식으로 개발

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주 기반기술을 위해 상향식 지원 병행

- (우주핵심) 체계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성숙도에

따라 응용(TRL4~6)과 실용화(TRL7~8)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일몰(’18) 이후 별도의 우주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

- (체계선행) 출연(연) 주요사업을 통해 차기에 수행할 체계개발을 위한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 단위의 선행개발* 추진

* 기술연구(차기 발사체엔진연구등) 및 탐색연구(차기체계착수절차, 예산규모파악등)

TRL 1 2 3 4 5 6 7 8 9

기술

개발

프로

세스

우주기초연구 (대학 등)

・ bottom-up 방식

・ top-down 방식

우주핵심기술 (대학‧출연(연)‧산업체)

응용 기술 실용화 기술

・ 체계선행개발 (출연(연))

・ 체계사업 (출연(연), 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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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 우주개발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 체계 개선 

◦ (사업관리 체계개선) 사업관리모델 표준화, 외부의 점검기능과 내부의

위험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신뢰성 제고  

-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전기획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사업관리모델 표준화(’19)

※ 외부검증과 전주기 사업관리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발사체사업 효율적 프로젝트
경영기법 적용방안 연구’ 추진(’18)

- 프로젝트의 마일스톤마다 객관적 점검·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운영하고 ‘사업진도관리회의’를(매월 서면/분기별 대면) 개최(’18~)

- 사업책임자와 의사결정 관계자에 대한 실명제와 이력관리제 도입(’18)

- 우주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와 문제점,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위험관리 매뉴얼 마련(~’19)

◦ (정책결정 체계개선) 우주정책 수립 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18~)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조정

◦ (조직효율화) 기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정비 실시 후,
위성‧발사체‧항공 등 항우연 내 부서간 인적‧물적 협력 강화방안 마련(’18)

◦ (역할조정)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구 역량 결집에 집중

- 기술성숙도가 높아져 기업 주도 양산체계가 더 효율적인 분야는 기업

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기업이 수행하기 곤란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

- 다양한 부처와 개발주체의 우주개발 수요를 분석하여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주정책 기획 지원기능 강화

- 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기술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을 중점 추진 

- 우주 국제협력 총괄 지원과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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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정책 개발) 협력대상국 다변화와 국가별‧분야별 협력전략 도출을 위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방안’ 마련(’18)

- 우주부품 해외조달 수준의 협력에서 우주탐사 및 신기술 분야 공동

연구, 인력유치·교류 등으로 실질적 협력 확대

- 해외 주요국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성이 부족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부품·소자 등을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체계 구축

- ICT 등 우리 강정분야의 융합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

- 협력강화를 위해 ’우주 국제협력 기반조성’ 관련예산 확대 추진(’19~)

◦ (협의체 운영) 우주개발 국제이슈 공유, 협력의제의 지속 발굴‧논의 등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우주협력 협의체 구성‧운영(’18~)

□ 국가별 차별화된 협력 전략 수립

◦ (양자협력) 국가별 역량‧수요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 글로벌 협력 대상국 분류 >

구분
투자 규모

저 고

기

술

력

저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UAE,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우주개발 개도국 후발 우주개발국

고

일부기술 선도국 우주개발 선진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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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선진국) 선진국 주도의 위성 자산‧정보 공동활용, 우주과학

공동연구, 우주탐사 등에 적극 참여(’18~)

- (일부기술 선도국) 발사체 개발 자문, 위성 탑재체 협력개발등 각 국가가

가진 특정분야 선도 기술 중심으로 협력

- (후발 우주개발국) 전문인력 교육협력(UAE) 추진, 기술 상용화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를 위한 공동 상용화 연구 추진 (예산, 기술 공동투자)

- (우주개발 개도국) 위성수출, 영상판매 등 잠재적 시장 확대를 위해 

ODA(개발원조) 프로그램 추가 발굴 등 협력 방안 다변화(’19~)

◦ (다자협력) 재난관리, 식량, 에너지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 동참 

및 SSA(우주상황인식)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 역할 강화(’18~)

- 범아시아 위성정보 공동활용‧공동개발 협의기구를 구축하여 위성 및 

서비스 개발 비용 감축 및 활용도 증대

-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 동참: UN COPUOS(평화적이용위), GEO(지구

관측그룹), OECD Space Forum, IAC(국제우주대회) 등 글로벌 현안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국격 상향

- 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 협력: 국제 우주안보체제로서 우호국 

간에 우주폐기물, 우주물체 충돌예측 등 우주상황에 대한 정보교류 및 

위성자산 상호지원 노력 수행

- NASA*, JAXA** 등 ISS 운용 참여국과 우주실험, 관측장비 탑재 등의

연구협력으로 유인 우주탐사 분야의 실질적 협력강화(’19~)

* ISS 활용 연소실험, 코로나그래프, 생명환경 유지 장치 등 협력

** ISS 활용 생명과학 분야 우주실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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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6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 

지향점과 5년간 로드맵

◇ 지향점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주시장 형성 초기단계로 진입

◇ 5년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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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 민간기업 주관 제작 체계로 단계적 전환 

◦ (전환방향) 발사체‧위성 개발 사업은 산업체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추

어진 분야부터 민간기업 주관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 정부위성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 부품 설계부터 부분체 설계‧조립까지

모든 개발과정을 단계적으로 산업체가 총괄(’18~)

- 발사체는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 연관 산업 생태계 성공적 정착 추진(’26~)

◦ (전략수립) 민간기업 참여 유도와 국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인 ‘우주 산업화와 우주 일자리 창출 촉진’ 마련(’18)

□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

◦ (물량제시) 예측 가능한 국내 발사 물량 제시로 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부위성 개발, 한국형발사체 후속사업 및 추가 

3회 발사 등 사업에 대한 세부기획을 조기에 착수하여 구체화

- 사업물량을 기반으로 우주분야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고급 ‘우주 

일자리’ 창출(신규채용: ’17년 276명 → ’22년 1,500명 이상)

◦ (기술 지원) 산업체 주관 체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체 기술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임무요구사항 확인, 기술검토회의 점검 등 산업체 주도의 체계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검증 지원체계를 구성‧운영(’19~)

-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통해 산업체 생산품의 우주환경 검증을 지원하고 

출연연 보유 지상시험장비 이용 촉진(’18~)

◦ (인력 지원) 산업체 인적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체인력 대상의 출연연

연수, 출연연‧산업체 간 인력교류 등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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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촉진 

□ 우주기술의 사업화 지원 

◦ (스핀오프 지원) 우주기술 스핀오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우주기업 생애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18~)
* 출연연과 수요기술 공동개발,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출시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출연연 보유

기술 마케팅 및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추진(’18~)

-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개발단계부터 실제적인 상용화 방안 마련 추진(’18~)
* 재난치안용 무인기 및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

◦ (판로 지원) 국내 위성 관련 중소기업이 기존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외공관‧코트라 등과 협력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18~)

* 해외수주지원, 수출 교육, 사업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지원 등

□ 새로운 우주 융합산업 창출기반 조성

◦ (기술교류 확대) 우주와 연계 가능한 다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

교류회 구성‧운영(’18)하여 신규 기술 융합분야 발굴

※ 우주+에너지(우주태양광발전등), 우주+건설‧토목(우주거주등), 우주+ICT(우주레이저통신등)

◦ (우주영역 확대) IT 등 우리 강점 분야와 우주기술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 시도

- 위성정보(영상‧GPS‧SBAS)와 ICT(AI‧빅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LBS), 사물인터넷서비스(IoT) 등 융합형 서비스 창출(~‘27)

- 빅데이터 활용 위성정보, AI 활용 탐사로봇, IoT 활용 통신(편대비행 

위성간, 착륙선-로버) 등 IT신기술을 접목한 신규 사업영역 발굴

- 무중력 등 우주환경을 활용한 각종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관련 기술 

및 우주광물‧우주태양광발전 등 우주 자원‧에너지 활용기술 검토 

* 정밀화학반응을 이용한 제약, 고순도 단백질 결정,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배양, 고성능 특수 반도체, 우주방사선 환경을 이용한 식물 육종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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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5년간 추진로드맵
전략 추진 과제 세부내용 18 19 20 21 22 계속


우주
발사체
기술
자립

1 한국형발사체자력발사 성공
한국형발사체 개발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 본발사

2
발사 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TF
기술점검 지원 체계 발사관리위, 비행시험위
국제협력과 산학연 참여유도

3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

발사서비스 기반 구축 R&D프로그램 신설
한국형발사체 추가발사 1회
발사장 확장 발사대 구축, 우주센터 확장


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1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
고도화

한반도 정밀 감시‧정찰 서비스
다목적 6호 다목적 8호
다목적 7호

다목적 7A호
조기경보위성

해양‧환경‧농림등공공활용서비스

천리안
2A(해양)

천리안 2B(기상)
차중1호(국토)
차중2호(국토관리)

차중4호(산림) / 차중5호(기상)
차중6호(수자원)

차중3호(한국형발사체 검증)

재난‧재해등국가위기대응서비스
기획 법부처 활용방안

1시간 주기 대응체계 구축
우주과학, 우주기상감시 등을 위한 차소형 4기 개발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서비스 항법보정시스템(SBAS) 구축
자료중계위성

2
효율적인 국가
위성 개발‧활용
체계 구축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 마련
위성 분석정보 생성기술 개발
위성활용서비스 고도화 전략 마련


KPS
구축

1 사양 확정과
선행연구 추진

예비검토 추진 보강신호,단독신호설계국제협력추진
운용기반 검토 국제협력방안 마련

2 전략 수립 및추진체계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개발 사업 착수


우주
탐사
시작

1 달 탐사
본격 착수

1단계 달 탐사 임무 완수 달 궤도선 개발 발사
달 착륙선 사전기획 임무분석,기술수준검토등
우주탐사 전략기술 도출 기획‧타당성검토
소행성 귀환 전략기술 조기확보 고난이도기술개발착수

2 우주감시
고도화

우주위험감시대응체계‧기반확충 우주위험 대응 체계 지속 운영
인력교류 확대, 우주감시 자료 공유

우주위험 감시 관련 기술확보 우주감시레이다

3
다양한 우주
과학‧탐사
연구 추진

우주탐사 협의체 구성
초소형위성 활용 기술확보
국제협력활용 선진국 우주탐사 참여
태양우주환경 연구 태양코로나그래프 개발
심우주 관측연구 우주망원경 기반기술 확보
행성과학 연구 행성탐사·자원활용 기초기술 연구
소행성 연구 희귀자원 소행성 탐색 및 자원활용 연구


우주
혁신
생태계
조성

1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방안 마련
우주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양자 및 다자 협력 참여 강화 국가별로 차별화된 협력전략 추진

2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대학의 우주개발 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위성개발 사업 참여, 과학로켓 지원
출연연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융합기술과 탑재체 기술개발, 발사체기술협력 강화

3 우주
핵심기술 개발

우주기술로드맵 수립/보완 보완 보완 보완
우주기술DB 구축‧운영 기반구축‧운영 상시 데이터 확보‧운영보완
우주 핵심기술 개발 계속과제 추진 및 신규기획 신규 우주기술개발사업

4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사업관리 모델 표준화
사업진도 관리회의 정례화
실명제와 이력관리제 도입
위험관리 매뉴얼 마련
항우연 조직진단과 역할조정 진단 지속적으로 역할 조정
국가우주위 민간참여 확대

우주
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

1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민간주도의정부위성개발체계도입 차중형 2호부터 민간주도로 중소형 위성 개발
우주산업화 전략 마련
기술검증 지원체계 구축‧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2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촉진

해외공동개발사업발굴과마케팅지원
기업 생애 전주기 스핀오프 지원
기술교류회 구성‧운영 센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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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21.4월)

발
사
체

ㅇ한국형발사체 본발사(2회): ’21년(2회) ㅇ한국형발사체본발사(2회): ’21년(1회), ’22년(1회)

<신규, 고체연료>

ㅇ고체 소형발사체 개발(’21~)

- 초소형위성 발사용 고체발사체 개발

ㅇ고체 킥모터 개발(’25~’30)

- 필요시우주탐사역량강화를위한고체모터개발

<신규, 발사장>
ㅇ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21~)

- 나로우주센터 內 추가 발사장 구축

위
성
개
발

ㅇ위성발사 일정 변경

ㅇ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발사일정 조정

- 차세대중형위성, 다목적실용위성등발사일정조정

※차중2호(’20년→’22년), 다목적6호(’20년→’22년) 등

우
주
탐
사

ㅇ주요 우주탐사 사업 일정 변경

- (1단계) 달궤도선(’20)

- (2단계) 달착륙선(’30년 이전)

- (3단계) 소행성 귀환선(’35)

ㅇ주요 우주탐사 사업 일정 변경

- (1단계) 달궤도선(’22)

- (2단계) 달착륙선(좌동)

- (3단계) 소행성 귀환선(좌동)

위
성
항
법

ㅇ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일정 구체화

- 선행기획(’18) → 구축전략 수립(～’19)

→ 지상시험장 구축(’23) → 탑재체

기술개발(’24) → 검증용 위성·지상국

개발(’28) → 구축 완료(’34)

ㅇ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일정 구체화

- 선행기획(’18) → 구축전략 수립(～’19)

→ 예비타당성조사(’20～’21) → 사업

착수(’22) → 위성 1호기 발사(’27) →

시범서비스(’34) → 구축 완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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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총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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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내 인공위성 개발 현황 (‘21.5월 현재)  

(계 37기) 임무종료 9 임무수행중 8 개발 중 9 개발예정 11

□ 소형위성

구   분
우리별위성 과학기술위성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나로과학위성 차세대소형1호 차세대소형2호

개발목적 위성개발
인력양성

위성개발
인력양성

지구관측
기술개발

원자외선
우주연구,

우주환경연구

발사체검증,
대기환경연구

근적외선 
우주연구,
지구관측

발사체검증,
국내기술검증

핵심기술검증,
우주폭풍연구,
별기원연구

핵심기술검증
소형 SAR 개발
우주방사능연구

사업기간 ’90.1～’94.2(동시개발) ’95.10~’99.8 ’98.10~’03.12 ’02.10～’10.12 ’06.12～’14.2 ’11.1～’13.2 ’12.6～’19.3 ‘17.3~’22.12

중    량 49kg 48kg 110kg 106kg 100kg 170kg 100kg 100kg 150kg

운용고도 1,300km 800km 720km 680km 300~1,500km 600km 300~1,500km 575km 500~600km

임무수명 5년 5년 3년 3년 2년 2년 1년 2년 2년

주요성능

전자광학
카메라
(해상도 

400m,4km)

전자광학
카메라
(해상도 

200m,2km)

전자광학
카메라

(칼라해상도
15m)

원자외선
카메라

우주물리센서

라디오미터
레이저
반사경

근적외선
카메라,

영상분광기
(해상도30m)

열영상카메라
(300m~2km)

펨토초 
레이저 등

·핵심우주기술 
우주검증(7개)
·우주폭풍관측
·근적외선카메라

·핵심우주기술 
우주검증(4개)
·소형 SAR
·우주방사능관측

총 비 용 38.2억 31.2억 80억 116.9억 136.5억 279억 20억 324.3억 240억

발 사 체 Ariane-4(프) Ariane-4(프) PSLV (인) Cosmos(러) 나로호(한국) Dnepr(러) 나로호(한국) Falcon9(미) 누리호(한국)

발 사 장 쿠르(프) 쿠르(프) 샤르(인) 플레세츠크(러) 고흥(한국) 야스니(러) 고흥(한국) 반덴버그(미) 고흥(한국)

발 사 일 ’92.8.11 ‘93.9.26 ’99. 5.26 ’03. 9.27 1차: ’09.8.25
2차: ’10.6.10 ’13.11.21 ’13.1.30 ‘18.12.4 ‘22(예정)

운용현황 임무종료('96.12)
운용종료(‘04.08)

임무종료('97.12)
운용종료(‘02.10)

임무종료('01.04)
운용종료(‘02.12)

임무종료('06.05)
운용종료(‘09.5)

1차:: 궤도진입실패
2차: 발사실패

임무종료
('15.11)

임무종료('14.01)
운용종료(‘14.4) 임무종료('21.4) 개발 중

□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초소형위성

구   분
다목적실용위성 초소형위성

1호 2호 3호 3A호 5호 6호 7호 7A호 초소형군집
(1+10기)

개발목적 지구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적외선)

전천후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전천후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지구정밀관측
(광학+적외선)

지구정밀관측
(광학+적외선)

지구정밀관측
(광학)

사업기간 ’94.11～’00.1 ’99.12～’06.11 ’04.8～’12.8 ’06.12～’15.12 ’05.6～’15.6 ’12.12～’22.12 16.8～’23.3 ’20.2~’25.6 ’20.5~’27.12

중량(kg) 470kg 800kg 980kg 1,100 내외 1,400 내외 1,750kg 1,500～1,800 ~2,000kg ~100kg

운용고도 685km 685km 685km 528km 550km 505km 561km 528km 400~500km

임무수명 3 년 3 년 4 년 4 년 5 년 5 년 5년 5년 3년

주요성능
(해상도)

흑백 6.6m 흑백 1m
칼라 4m

흑백 0.7m
칼라 2.8m

흑백 0.55m
칼라 2.2m

적외선 5.5m

레이더 영상
1m/3m/20m

레이더 영상
0.5m/3m
/20m

흑백 0.28m
칼라 1.12m
적외선 4m

흑백 0.28m
칼라 1.12m
적외선 3m

흑백 1m
칼라 4m

총 비 용 2,242억원 2,633억원 2,827억원 2,356억원 2,381억원 3,385억원 3,100억원 2,500억원 2,133억원

부 처 별
예    산
(억원)

과기부: 1,272
산자부:  628
정통부:  100
민  간:  242

과기부: 1,650
산자부:  735
정통부:   60
민  간:  188

교과부: 1,937
지경부:  890

미래부:  877
수요부처:
 (1단계)  239
 (2단계) 1,239

미래부 : 632
산업부 : 589
수요부처 : 1,160

과기정통부:919
산업부:    830
수요부처:  1,680

과기정통부:1,310
수요처:    1,790

과기정통부:285
수요처:  2,215

과기정통부:1,219
수요처:     914

발 사 체 Taurus(미)  Rockot(러) H2-A(일) Dnepr(러) Dnepr(러) Angara1.2
(미/러) VEGA C(프) 미정 미정

발 사 장 반덴버그(미) Plesetsk(러) 다네가시마(일) Yasny(러) Yasny(러) Plesetsk(러) 쿠르(프) 미정 미정

발 사 일 ’99.12.21 ’06.7.28 ’12.5.18 ’15.3.26 ’13.8.22 ’22.하(예정) ‘22.하(예정) ’24(예정)
’24(1기),
’26(5기),
’27(5기)

운용현황 임무종료(’07.12)
운용종료(’08.2) 임무종료('15.10) 임무수행 중 임무수행 중 임무수행중 개발 중 개발 중 개발 중 시제기(1기)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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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중형위성 /정지궤도위성

구   분

차세대중형위성 정지궤도위성

1호 2호 3호 4호 5호 천리안 1호 천리안
2A/2B호 천리안 3호

개발목적 지구관측
(광학)

지구관측
(광학)

우주과학,
기술검증

농업⸱산림상황 
관측

수자원, 
재난⸱재해 관리

공공통신/
해양/기상관측

기상/해양/
환경관측

재난·안전대응/
공공위성통신

사업기간 ‘15.3~’21.6 ‘18.1~’22.4 ’21~’24 ’19.8~’25.5 ’22~’25 ’03.9～’10.12 ’11.7～’20.10 ’21~’27

중량(kg) 500kg급 500kg급 500kg급 500kg급 500kg급 2,500kg 기상(3,500)
해양/환경(3,500) 3,100kg

운용고도 500km 500km 미정 미정 미정 36,000km 36,000km 36,000km

임무수명 4 년 4 년 1년 5년 4년 7년 10년 15년

주요성능
(해상도)

흑백 0.5m
칼라 2m

흑백 0.5m
칼라 2m

미정
(공모를 통해 

확정)
5m C-밴드 레이더 

영상 10m
기상 1km
해양 500m

기상 1km
해양 250m
환경 7km

Ka대역통신방송
데이터수집(DCS)
항법보강(SBAS)

총 비 용 1,579.2억원 855.5억원 470.5억원 1,169.1억원 1,427.4억원 3,549억원 7,048억원 4,118억원

부 처 별
예    산
(억원)

과기정통부: 1,128
국토부:     451.2

과기정통부:501.5
국토부:     354 과기정통부:470.5

과기정통부:566.1
농진청:    
301.5
산림청:    
301.5

과기정통부:547.4
환경부:    
880.0

교과부: 1,309
방통위:  789
국토부:  702
기상청:  749

과기정통부:3,236
해수부:    1,021.2
기상청:    1,562.2
환경부:    1,228.6

과기정통부:2,599
환경부: 502
국토부: 533
해경 : 483

발 사 체 Soyuz-2(러) Soyuz-2(러) 미정 미정 미정 Ariane-5(프) Ariane-5(프) 미정

발 사 장 Baikonur
(카자흐스탄)

Baikonur
(카자흐스탄) 미정 미정 미정 꾸르(프.령) 꾸르(프.령) 미정

발 사 일 ’21.3 ’22.상(예정) ’24(예정) ’25(예정) ’25(예정) ’10.6.27 2A: ’18.12.5
2B: ’20.2.19 ’27(예정)

운용현황 초기 운용 중 개발 중 개발 중 개발 중 개발예정 임무수행 중 임무수행 중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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